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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5월 3·4일 주말판

‘덕심’은 폭발하고 ‘덕력’은 높아만 간다. 전
세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‘어벤져스:엔드
게임’에 마블 영화의 오랜 팬들도 집결하고 있
다. 마블스튜디오 히어로 시리즈를 향한 국내
관객의 열광적 지지는 2012년 ‘어벤져스’부터
본격화했다. 2008년 ‘아이언맨’으로 출발해
11년간 22편을 통해 가상의 히어로 세계를 구
축한 ‘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’(MCU·Marvel
Cinematic Universe)는 ‘어벤져스:엔드게임’으
로 막강한 슈퍼파워를 과시하고 있다. 관객은,
왜, 이토록 ‘어벤져스:엔드게임’ 그리고 MCU
에 열광할까. 자타공인 ‘MCU 전문가’로 통하
는 마블 마니아 4인을 어렵게 찾아 이유를 물
었다. 국내 최대 영화 커뮤니티 사이트 익스트
림무비에서 활약하는 이들을 비롯해 포털사이
트 네이버의 마블코리아 포스트 필진인 이들
은 “‘어벤져스:엔드게임’이 MCU 11년 역사의
집대성”이라는 데 공감했다. (이 기사에는 스
포일러가 있습니다)

“현실에바탕을둔가상의세계꺠…꺠공감백배”
▲장원석(남·20·대학생)

뀫‘어벤져스:엔드게임’을보고…
“마블시리즈의팬과영화관객의평가가다
를수있다. 마블팬으로서객관적으로바라
보는 건 불가능하다. ‘덕심’ 폭발의 순간이
워낙 많다보니, 영화라기보다 거대한 팬 이
벤트 같았다. 아이언맨은 그동안 트라우마
를 겪으면서도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임무
를 가졌는데 (연출자인)조·안소니 루소 형
제 감독이 그런 철학을 잘 녹여내 완성했
다.”

뀫MCU ‘입덕’의계기
“마블 영화를 통틀어 샘 레이미 감독의 ‘스
파이더맨’시리즈(2002년시작)를가장좋아
한다. ‘아이언맨2’를극장에서처음보고 ‘우
와∼∼∼!’ 그순간이생생하다.그러다MC
U를확고히인식하게된건 ‘어벤져스’가나
오고부터다. 여러 히어로가 한꺼번에 나올
수도있다니.”

뀫MCU최고캐릭터
“캡틴아메리카! ‘어떻게이럴수가있나’싶
을만큼정의롭다.앞으로또이런캐릭터가
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. 그가 외치는 ‘어
벤져스 어셈블!’을 들으려고 지금껏 기다려
왔다.(웃음) 이번에 마침내 듣게 돼 뭉클했

다. ‘캡틴 아메리카:시빌 워’ 때는 관객이 캡
틴아메리카에대해좋지않은평도했지만,
내 생각은 다르다. 토니(아이언맨)가 ‘어벤
져스:에이지오브울트론’때울트론(지구를
지킬 인공지능)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된 문
제라고본다.”

뀫MCU최고의작품
“‘캡틴 아메리카:윈터솔져’다. 22편을 통틀
어 완성도가 가장 탁월하다. 마블이란 설명
이 없다면 스파이 스릴러 첩보물로 보일 만
큼 투박하면서도 현실적이다. 컴퓨터그래
픽을쓰지않은액션, 인류를구하는정의로
운인물들이나온다.”

뀫MCU의저력,어디서나올까
“공감 가능한 현실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
세계라는 점이다. 초반엔 슈퍼파워보다는
현실적인 인물이 주로 나왔고, 이후 시작된
‘인피니티 사가’(saga·다섯 개의 스톤이 핵
심으로 등장하는 MCU 시리즈·‘어벤져스’
등)는거대외계인이등장해인류절반을멸
망시키려는 이야기이지만 그 기반도 ‘현실’
에있다. 타노스의논리도현실에대입할만
한 인구 문제이다. 가장 비현실적인 장르의
탈을쓰고,매우현실적인내용을담는다.”

뀫‘MCU페이즈4’에거는기대
“원조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인지
사실 큰 기대는 없다. 만약 ‘영어벤져스’를
한다면 지금껏 해온 스타일에서 어린 배우
들을 캐스팅하는 방식은 원치 않는다. 플롯,
스타일,감독까지전부새로워지길바란다.”

뀫나의‘덕력’은몇점?
“MCU 22편 중 좋아하는 영화도 있지만, 싫
어하는영화도있다.(웃음)그러니80점.”

▲한청남(남·30대후반·직장인)

뀫‘어벤져스:엔드게임’을보고…
“기대를 했지만 기대 이상이다. 아이언맨의
시작과 마무리를 맞춘 점이 뭉클했다. ‘아이
언맨’ 1편에서 ‘나는 아이언맨이다’는 대사
가 나오지 않나. 수미상관이라고나 할까. 드
라마를 통해 여러 캐릭터가 지나온 길을 돌
아보는 방식은, 10년의 마무리로 잘 어울렸
다.”

뀫MCU ‘입덕’의계기
“개봉하면다챙겨보고좋으면몇번더봤는
데, ‘어벤져스’ 1편을보고선달라졌다. ‘정말
어마어마하구나!’싶었다.그전까지마블영
화가 ‘재미있다’ 정도였다면, ‘어벤져스’는
압도적이었다.”

뀫MCU최고캐릭터
“아이언맨과캡틴아메리카.둘중하나만꼽
을순없다.아이언맨은MCU의대들보이고,
그가 있어 MCU가 이어졌다. 캡틴 아메리카
는 처음엔 너무 고지식해 보였지만 시간이
지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해 나갔다. 무엇

보다 근면성실하다. ‘어벤져스:엔드게임’이
택한마무리에동의한다.멋있는선택이다.”

뀫MCU최고작품
“‘어벤져스’ 1편과루소형제감독이만든‘캡
틴아메리카:윈터솔져’이다. ‘윈터솔져’이전
까지마블은엔터테인먼트의성격이짙고마
치 ‘쇼’ 같았다. 그런 마블 영화에 현실성을
부여한 게 ‘윈터솔져’부터다. 진지하고 현실
적일뿐더러액션까지업그레이드했다.”

뀫MCU의저력,어디서나올까
“MCU를 총괄하는 마블스튜디오 케빈 파이
기를 꼽는다. 아쉬운 작품도 있지만 전체적
으론 수준이 탁월하다. 그게 우두머리의 실
력이다.지금의 MCU는 ‘어벤져스’ 1편이아
니었다면없었을지모른다.히어로들의컬래
버레이션을 증명한 조스 웨던 감독을 높이
평가한다.”

뀫‘MCU페이즈4’에거는기대
“솔직히 ‘어벤져스:엔드게임’처럼 잘할 수
있을지 모르겠다. 과연 이만큼의 성공이 가
능할까. 최근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들도 소
소한 느낌이다. 아! 마동석배우가출연하려
는 ‘더 이터널스’는 궁금하다. 기대 반, 걱정
반이다.”

뀫나의‘덕력’은몇점?
“영화는 나오는 대로 챙겨보고, 블루레이도
구입하고있긴한데,점수로는50점?”

이해리기자gofl1024@donga.com

여러 영웅 나오는 어벤져스 보고 입덕
인류구하는아이언맨4편에잘녹여내
난 새 것보다 ‘원조 캐릭터’ 무한 애정

재미있는 마블…어벤져스는 압도적
아이언맨·캡틴아메리카가단연투톱
마블에 현실성 부여한 윈터솔져 수작

편집｜안도영 기자 do02@donga.com

“어벤져스 어셈블!” 아이언맨, 스칼렛 위치, 캡틴 아메리카, 닥터 스트레인지, 토르(왼쪽부터) 등 여러 영웅들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마블 팬들의 ‘덕력’과 충성심을 끌어올리고 있다. 사진제공｜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

마블 마니아 4인이 말하는 ‘덕질’의 이유｜나는 이렇게 MCU에 빠졌다


